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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서 감당해야 할 기후위험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Pardo et al. (2002)이 

이용한 간단한 실증모델 추정을 통해 품목별 기후리스크를 측정한다. 실증분석의 결과, 제조업 

품목의 26.7%, 서비스 업종의 27.9%가 날씨여건에 따라 판매량이나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변

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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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iven the presence of global warming, the economic impact of climate changes on output 

sales has been discussed in the literature, but rarely with empirical evidences. In this present study, a 

simple log-model was employed to identify the economic impacts of weather changes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in Korea. For this empirical exercise, weather variables including the CDD (cooling 

degree days) and HDD (heating degree days) were computed using the Korea's meteorological records 

covering the period 1970-2012. According to estimation results, 26.7% (144 over 539) and 27.9% (64 

over 229) of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respectively, are found to be weather-sen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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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구온난화는 어느새 우리에게 친근한 주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CO2 농

도는 인류가 기후문제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임계점으로 알려진 450 ppm에 근

접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현재 지구표면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비해 평

균적으로 0.8°C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1세기 이내에 2.8°C에서 

4.5°C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온난화현상은 기후리스크라

는 범지구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림 1> 지구의 표면온도와 CO2농도의 변화

자료: NASA(2013), IEA(2013)에서 인용.

지구온도가 상승하면서 최근 폭염과 혹한, 폭우, 폭설, 계절에 맞지 않는 이상기

후 현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의 발생가능성, 즉 기

후리스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7). 

명수정 외 (2010)의 연구에 의하면, 21세기 확실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기

후 현상으로는 추운 낮과 밤의 감소, 열대일과 열대야 빈도 증가 등이며, 발생 가능

성이 높은 이상 기후현상은 온파 및 열파의 빈도 증가 및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 

증가일 것이라고 한다. 끝으로 가뭄의 증가(물 부족 지역 증가), 강력한 열대성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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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활동 증가, 극단적 해수면 상승 현상 등이 발생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이상기후 

현상이다. 기후리스크(혹은 날씨리스크, weather risk)는 이와 같은 기후현상의 변동

성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주체들의 소득 또는 자산 가치 상의 위험을 지칭한다.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기상청의 기후데이터, 통계청이 제공하는 1970-2012년

간의 ‘광공제조업 동향조사’ 월간 자료, 2000-2012년간의 ‘업종별 서비스업(월별)생

산지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문헌에서 언급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후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판별해보고자 한다. 서론 이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해외 문헌에서 언급된 기후리스크의 종류와 기후민감 업종을 기술할 것

이다. 이어 III장에서 기후리스크 측정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냉방일수(Cooling 

Degree Days, CDD)와 난방일수(Heating Degree Days, HDD)를 계산하고 본 연구

에 이용된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를 정리한다. 제IV장에서는 계량모델을 소개하고 

CDD와 HDD의 추정계수를 기준으로 기후리스크가 존재하는 품목을 식별한 후, 끝

으로 V장에서 기후파생상품시장의 가능성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한 후 본 연구를 정

리한다. 

II. 기후리스크의 종류와 기후민감 업종

이기형(2004)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70% 이상이 기후리스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기후리스크에 노출된 업계의 범위는 넓다. 직접적인 영향 정

도만 따져도 미국 경제의 20%가 날씨상황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시카고 현물거

래소, 2005). 전 세계 기후데이터를 이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지수를 계산

한 Romilly (2007)는 전세계를 11개의 지역군으로 나눈 후 월간 기후데이터와 GARCH 

모델을 이용하여 지역별 기후리스크를 측정하고 지수화를 통해 기후리스크가 큰 지

역을 추출하였다. 기후 평균값의 변화보다 분산(variance)의 변화가 중요하게 고려

된 그의 지수값에 따르면, 캐나다와 중앙아시아의 기후리스크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1). 

1) 한국이 속한 동북아시아는 평가대상에서 빠져 있으며 근접한 중국의 위험도가 4위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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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잠재적 기후위험의 예

산업 부문 기후 위험

에너지 에너지 소비의 증가/감소

헤지펀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의 이윤

농업 곡물 수확량, 운송, 저장, 병충해

해안 폭풍 발생 빈도 증가

보험 보험금 지급 요구 증가

엔터테인먼트 공연 연기, 방문객 감소

소매업 날씨 민감한 상품의 소비 감소 

건설 공사 기간 연장

교통 예산 초과, 공기연장 

제조업 수요 감소, 원재료 비용 인상

정부 재정악화

출처: 시카고 현물거래소(2011).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기상청(2008) 발표에 의하면, 1900년 이후 우리나라 

6개 도시의 평균기온은 1.5°C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분의 2배에 해

당한다. 그 결과 봄과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 있다. 명수정 외(2010)가 

정리한 온도 이외의 기후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강수일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총강수량이 증가하면서, 가뭄기간이 길어지고 집중호우 또는 홍수 빈도가 

높아지고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주변 해역의 해

수면은 1964년에서 2006년 사이 연평균 1.9mm씩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평

균값 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다. 일강수량 극값의 증가와 함께 연간 최대 순간 풍속, 

즉 태풍의 강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국내 기상재해 관

련 연평균 손해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화재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2) 

기후리스크가 작동하는 방식과 정도는 산업별로 다르다. <표 1>은 산업별로 발생

할 수 있는 잠재적 기후위험을 정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력업체의 수익은 온도

에 따라 전력수요가 기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면서 급변할 수 있다. 한편, 수력발

2) 80년대 3,400억 원대에서 90년대에는 6,000억 원대로 증가했다(이기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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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의 경우 강수량이나 강설량이 적으면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공급측 리스크도 발

생한다. 농산물 수확량은 기온, 강수량, 일조량, 습도, 강설량 등 기후조건에 따라 크

게 달라지며, 어업의 경우 폭풍으로 인해 어획량이 심각하게 줄어들 수 있다. 제조

업 분야에서도 날씨에 따라 상품 수요가 감소하거나, 천연재료들의 가격이 상승할 

위험이 존재한다.

서비스업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날씨가 좋지 않으면 야외 행사가 연기되

거나 찾는 고객이 줄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스키 · 리조트업은 적설량에 따라 수

익이 변동한다(Tang and Jang, 2011). 날씨에 민감한 상품들의 수요가 증감하면서 

이차적으로 소매상 역시 기후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경험하게 된다. 교통부문에서는 

날씨로 인해 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건설부문은 춥거나 

비가 오는 날에 인부들이 야외에서 일을 할 수 없으면,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손해를 

볼 수 있다. 정부부문의 경우 날씨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면 관련 지출이 늘어나 예

산이 부족하게 될 위험이 있다. 자동차 고장수리업체는 날씨가 춥고 눈이 내려 빙판

길이 된 경우 차량 구조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한다. 이처럼 기후변동에 따라 취급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요 또는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해당 업계의 수익이 임

계치 이상으로 변동하면 해당기업은 기후 리스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Müller 

and Grandi (2000)는 발전을 포함한 전력관련 업종, 맥주생산, 고급 양장점, 아이스

크림 생산업자, 건축자재 생산업자, 스포츠 용품 생산업자 등이, Turvey and Kong 

(2010)은 농업이, Scott (2003)은 관광이, Fukushima et al. (2002), Shih et al. 

(2009)과 Tang and Jang (2011)은 스키관련 업종이 기후리스크가 높은 대표적인 업

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3). 

본 논문의 III장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출하량 및 경영지표와 기후지표를 이용하

여 기후리스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업종이 무엇인가에 대해 국내 최초로 식별작

업을 실시할 것이다.

3)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들 연구에서도 대표적인 기후변수인 CDD와 HDD(III장에서 설명)가 설명변
수로 사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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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석자료: 기후지표, 품목별 ·업종별 판매량 또는 생산지수

1. 품목별·업종별 판매량 또는 생산지수

실증분석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가 이용되었다. 첫 번째 자료원은 통계청의 ‘광공

제조업 동향조사’다. 해당 조사는 1970년 이후(2012년을 기준으로) 613개 주요 광

공업 제품의 월별 · 품목별 (총)생산량, (총)출하량, (총)재고량, 수출량과 내수판매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도별로 조사하는 항목과 가중치가 달라지는데 본 연구에

서는 품목별로 모델을 추정하기 때문에 가중치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았다. 단, 품

목별 패널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신분류를 기준으로 품목을 메칭시켰으며 이 과정에

서 관측오차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밝혀둔다. 이 조사가 이용된 가장 큰 이유는 경

영지표가 이질적인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물량으로 표시되기 어려운 일부 예외품목

을 제외하고 금액기준이 아닌 물량기준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즉, 품목의 가격상

승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고 기후의 생산량 및 출하량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동향조사’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기후파생상품의 가치를 정할 

때는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 및 수요량의 변화가 야기한 가격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물량데이터가 아닌 금액기준 데이터가 가진 강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판매량(출하량)의 변화가 가장 기저가 되는 

효과임을 고려할 때 ‘동향조사’의 강점이 우선하여 본 연구에서는 ‘광공업사업체 총

조사’ 대신 ‘광공제조업 동향조사’를 이용하였다. 613개 품목 중 일부는 조사가 중

단되었거나 최근에 조사를 시작하여 분석을 위한 자유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품목당 관측치가 160개 이상인 539개 품목의 출하량

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경우 ‘물량’ 자료가 아닌 ‘매출액’ 데이터나 ‘생산지수’ 만 제

공됨에 따라 광공업과 동일한 분석을 시도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 

대신,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 기간의 229개 서비스업종에 대한 월별 ‘불변가

격 생산지수(통계청의 <업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2010 = 100)’를 이용하여 기후

조건과 서비스업의 경영성과 간의 정량적 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외에 소비의 



오형나

• 558 •

소득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분기별 실질GNI를 해당하는 

월에 적용하여 사용하였다(<표 2>에 기초통계량 제시). <표 2>에 종속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분석품목의 수가 제조업 539개 품목, 서비

스 부문 229개 업종으로 매우 많아 이들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하기도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본 연구의 목적이 개별 품목의 정확한 기후리스크 추정보다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기후리스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품목수와 포괄범

위를 밝히는 데 있기 때문이다.

2. 기후지표

경제주체가 처한 기후리스크가 상이함에 따라 그들이 이용하는 기후지표 역시 온

도일 지표(Degree Day indices), 강우량, 강설량(snowfall), 서리, 허리케인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자주 대표적인 기후지표는 온도를 이용한 Degree Day indices(D

D)4)인 CDD(Cooling Degree Days)와 HDD(Heating Degree Days)로, 기후파생상품 

거래량의 98-99%가 이들 온도지표를 사용한다(Garman, Blanco and Erickson, 

2000). DD 중 HDD는 특정한 날의 기온이 기준 기온보다 낮아 난방이 필요한 날 

수와 기온이 낮은 정도를 반영하며, CDD는 기온이 기준 기온보다 높아 냉방이 필

요한 날을 계산한 것이다.

 




   max     (1)

 




   max     (2)

(1)과 (2)에서 는 ｉ일의 평균온도, 는 기준 온도, 는 CDD와 HDD를 측

정하는 기간을 뜻한다. CDD와 HDD의 계산에는 기상청 데이터가 이용되었다. 기상

4) 이외의 기온지표로 평균 기온 지표, 누적 평균 기온 지표, 이벤트 지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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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은 다양한 측정단위로 1970년 이후 전국 300개 이상의 유무인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후관련 변수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 데이터에 포함된 변수 중 기온관련 

변수는 관측소별 일 평균온도, 일 최고/최저온도, 이슬점 온도, 최저초상온도, 0.5m

∼5m에서의 지중온도 등이다. 강수량 또는 습도와 관련된 변수로는 일강수량, 최심

신적설, 평균습도, 최고/최저습도, 소형증발량, 대형증발량을 들 수 있다. 이외에 기

상청은 폭풍과 같은 이상기후를 나타낼 뿐 아니라 체감온도 및 체감습도에 영향을 

미치는 풍속 관련변수(최대풍속, 최대순간 풍향, 최대 순간풍속)와 일조량 관련 변

수(일일조, 일일사량, 전운량 등)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향조사’의 관측주기(월)와 일치시키기 위해 기상청으로부터 일

단위(daily) 데이터를 제공받아 (1)과 (2)의 방식으로 월별 CDD와 HDD값을 계산하

였다. 기상청 데이터에 포함된 300개 이상의 관측소 중 일부는 무인관측소로 비교

적 최근에 인구가 저밀한 지역에 설치되었는데 무인관측소가 설치된 지역의 온도나 

습도는 유인관측소가 설치된 지역과 상당히 다르다. 이에 따른 편이를 제거하기 위

해 모델추정은 1973년 또는 그 이전에 설치된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후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기준온도   값으로는 유럽에서 이용되는 기준온도인 섭씨 

18도를 이용하였다. 이외에 습도지표, 강우량지표, 강설량지표는 일평균값의 월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기후변수의 기간별 기초통계는 <표 2>에 정리되어 있으며, <그림 2>는 위와 같

은 방식으로 계산된 1972년과 2012년의 월별 HDD와 CDD값5)을 표시한 것이다. 

먼저 HDD의 변화를 살펴보자. HDD는 11월과 12월, 그리고 1월에서 3월까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1980년대 이후HDD의 변화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CDD

의 경우 6월에서 9월까지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월에 상관없이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온난화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일반적으로 기후파생상품에 대한 계약은 복수의 월을 대상으로 맺어지는데, 예를 들어 HDD는 그 값
이 0보다 커지는 차가운 달인 1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2>에 제시된 HDD나 CDD 수치는 일의 기온을 기준으로 일의 HDD와 CDD를 계산한 후 이를 월단위
로 합산한 것의 평균값이다. 이러한 HDD나 CDD 기간은 기후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기간에 비해 짧다. HDD를 예로 들 경우 HDD의 연간합이 11월에서 3월까지의 HDD와 유사하다고 
가정할 때 계약에 이용되는 HDD 평균값은 91.26*12=1,095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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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명변수의 기초통계

기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체

일평균기온(℃) 12.38 9.02 -4.75 27.71

일 최고기온(℃) 17.77 8.81 0.41 32.88

일 최저기온(℃) 7.72 9.37 -9.91 23.61

평균습도(%) 70.03 7.27 52.26 85.87

월평균HDD(℃) 83.71 15.39 29.47 97.33

월평균CDD(℃) 19.32 4.19 6.60 25.48

실질GNI(십억원) 123,635 82,096 16,763 273,178

1979~81

평균기온(℃) 11.81 9.12 -4.72 25.60

최고기온(℃) 17.31 8.88 1.04 29.78

최저기온(℃) 7.00 9.48 -9.91 22.23

평균습도(%) 71.80 6.43 63.35 84.70

월평균HDD(℃) 91.97 6.26 83.32 97.33

월평균CDD(℃) 17.75 2.19 14.69 19.32

실질GNI(십억원) 41,042 1,647 38,050 43,335

1999~01

평균기온(℃) 12.55 9.17 -1.85 25.35

최고기온(℃) 18.06 8.97 2.87 30.25

최저기온(℃) 7.80 9.61 -6.28 21.89

평균습도(%) 65.86 7.94 53.31 79.46

월평균HDD(℃) 86.67 2.11 83.76 88.52

월평균CDD(℃) 21.22 0.83 20.30 22.29

실질GNI(십억원) 178,964 7,122 166,141 187,371

2010~12

평균기온(℃) 12.31 9.78 -4.75 26.58

최고기온(℃) 17.46 9.61 0.41 30.76

최저기온(℃) 7.84 10.23 -9.69 23.61

평균습도(%) 67.67 8.49 52.26 82.27

HDD(℃) 91.26 0.77 90.55 92.32

CDD(℃) 22.94 1.38 21.43 24.74

실질GNI(십억원) 254,821 4,516 247,572 262,175

주: 일 평균기온과 일평균 습도는 각 관측소에서 8회 관측값(03, 06, 09, 12, 15, 18, 21, 24
시)을 산술평균한 값의 통계치를 의미. 1973년부터 있어 왔던 관측소의 자료만을 사용.

출처: 기상청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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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DD와 CDD의 변화

CDD(2012)
CDD(1972)

HDD(2012)
HDD(1972)

출처: 기상청 기후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

IV. 분석 모델 및 추정 결과

1. 분석 모델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수 중 CDD, HDD, 그리고 습도를 설명변수6)로 사용하여 

6) 광공업품목을 분석한 모델과 동일하게 기후변수 이외에 실질GNI(rGNI), 트렌드 변수 (T), 월 더미

(monthly dummies,  )가 설명변수로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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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델은 스페인의 전력판매량이 기후변수(CDD와 HDD

로 표현)에 의해 설명되는 것을 보여준 Pardo et al. (2002)의 모델을 기본으로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

                (3)

여기서    
 



      

모델 (3)에서  는 제조업의 경우 t시기 품목 i의 월별 · 품목별 출하량의 로그값,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별 생산지수이다.  ,  , 그리고 는 각각 해당 시

기의 HDD, CDD, 습도지표 등 기후요인을 나타낸다. 각 품목 출하량은 국민소득이 

변함에 따라, 시간흐름에 따른 소비자선호의 변화에 따라, 계절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실질GNI(rGNI), 트렌드 변수(T), 월 더미(monthly dummies,  는 

품목 또는 업종 의 생산활동에 월별 특징이 미친 영향의 정도를 추정한다)는 각각 

소득효과, 트랜드 효과, 계절효과를 제거하고 기후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모델에 포함되었다. 소비자들의 1달 전 또는 1년 전 과거의 경험은 

그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 가 설명변수의 현재값뿐만 아니라 과거

값, 그리고 자체 과거값(lag dependent variables)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Pardo et al. (2002)은 이러한 경우 lag dependent variables을 모델에 포함시키는 대

신 잔차항의 lag값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잔차항의 동학구조는 품목

별로 상이하겠으나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 k=12를 

적용하였다. 

모델추정을 위해 SAS의 Autoreg procedure가 이용되었다. 전체적으로 습도변수

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품목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CDD와 HDD 등 DD의 

변화에 따른 생산활동의 변화는 상당수의 품목에서 발견되었다. <표 3>∼<표 6>은 

539개의 광공업 품목에 대한 추정결과 CDD와 HDD의 계수추정값이 통계적으로 0

과 다른 품목만을 정리한 것이다. <표 3>과 <표 4>는 HDD의 계수추정값이 0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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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품목(온도가 낮아질수록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과 0보다 작은 품목(온도

가 낮아질수록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을 정리한 것이다. <표 5>와 <표 6>은 

CDD의 계수추정값이 0보다 큰 품목(온도가 높아질수록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

미)과 0보다 작은 품목(온도가 높아질수록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표 7>∼<표 10>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서비스업종에 대한 추정결과를 정

리한 것이다.

2. 분석결과: 제조업 부문의 기후리스크

539개 품목 중 144개 품목의 출하량이 기후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이 되었던 전체 품목의 26.7%에 해당하는 것으로 광공업 제

품의 상당부분이 기후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품목(가스, 화력전기, 수력전기, 연탄, 기름보일러)과 동계 운전에 대비한 자동

차 타이어의 출하량이 HDD와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품목에 포함되어 있었

다(<표 3>). HDD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품목은 생수, 과당, 과당음료, 탄산음류, 

유산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식음류와 냉장고나 냉각탑 등 냉방 관련 기기

가 포함되어 있다. 

CDD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품목은 냉방기구(패키지형 에어컨, 룸 에어콘), 냉

장고, 전력(화력), 아이스크림, 생수 및 음료(과즙음료, 유산균 발효유), 과당 등인 것

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한편, 소주, 라면류, 냉동물고기, 기름보일러, 연탄 등

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CDD가 증가하면 출하량이 감소하는 품목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기후에 의해 영향을 받는 130여개 품목의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기후변화의 영향이 광공업의 다양한 부문에 걸쳐 고루 나타나고 있다는 것 정

도로의 해석만이 가능하다.

이처럼 전력과 에너지 상품의 출하량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

나 기후파생상품이 도입될 경우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에너지 관련 기

업이 잠재적 수요자가 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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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출하량 기준 HDD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품목 

신뢰수준: 99% 신뢰수준: 95% 신뢰수준: 90%

품목  품목  품목 

가스업 0.0263 도료 0.0155 금속박지 0.0220

전기업(수력) 0.0550 전기업(화력) 0.0091 기름보일러 0.0395

봉강 0.0227 연탄 0.0232 포장 및 충진기 0.0600

자동차타이어 0.0171 선철 0.0450 형광전구 0.0122

전화교환기 0.0621 철망 0.0218 분유 0.0091

카본블랙 0.0147 용접봉 0.0099 슬랩 0.0247

와이어로프 0.0128 합성섬유직물 0.0097 드럼관 0.0099

변압기 0.0274 고무호스 0.0127 연승 및 섬유로프 0.0068

소모직물 0.0297 연괴 0.0338

강관 0.0164
알루미늄제 
가정용품

0.0103

쇠못 0.0214 빵 및 케이크 0.0081

칼라브라운관 0.0942

PVC수지 0.0104

안경테 0.0157

살균제 0.0538

두부 0.0222

단추 0.0178

가소제 0.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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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출하량 기준 HDD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품목 

신뢰수준: 99% 신뢰수준: 95% 신뢰수준: 90%

품목  품목  품목 

유산균발효유 -0.0114 부정형내화물 -0.0158 탄산음료 -0.0152

과당 -0.0224 위생용 도기제품 -0.0295 금속패널제품 -0.0176

동판 및 띠 -0.0252 의료처치기구 -0.0186 초음파세척기 -0.0627

공업용 접착제 -0.0408 폴리우레탄 -0.0128 조향장치 -0.0177

병마개 -0.0139 스타킹 -0.0121 규석 -0.0156

식관 -0.0133 콘크리트벽면 -0.0276 형광등 -0.0158

마가린 -0.0199
플라스틱장판 및 
벽지

-0.0130
플라스틱자동차
부품

-0.0219

석고판제품 -0.0196 직물포대 -0.0180 아연괴 -0.0159

가공합판 -0.0238 모래 -0.0414 금괴 -0.0247

레미콘 -0.0652 페놀수지 -0.0217 개인위생용솔 -0.0185

냉각탑 -0.1076 백상지 -0.0088 기성보통외의 -0.0178

침대 -0.0225 배전반 -0.0391 항공기부품민수용 -0.0274

모터사이클부품 -0.0382 화강암 -0.0251 카펫 -0.0169

공업용재봉기 -0.0306
스텐레스제싱크
상판

-0.0182 육상금속구조물 -0.0221

생수 -0.0164 엘리베이터 -0.0262
건축용강화플라스
틱제품

-0.0235

대형냉장고 -0.0489 건전지 -0.0134 발전기 -0.0278

아이스크림류 -0.0241 소형트럭 -0.0198 고밀도폴리에틸렌 -0.0137

전분 -0.0298 과즙음료 -0.0204 경유 -0.0065

시유 -0.0136 석유아스팔트 -0.0188

카프로락탐 -0.0265

일간신문 -0.0024

판지 -0.0100

장식장 -0.0198

서적 -0.0263

 



오형나

• 566 •

<표 5> 출하량 기준 CDD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품목 

신뢰수준: 99% 신뢰수준: 95% 신뢰수준: 90%

품목  품목  품목 

아이스크림류 0.0679 혼합음료 0.0446 냉연강대 0.0149
(패키지형)에어컨 0.2523 유산균발효유 0.0117 타포린 0.0186
전기업(화력) 0.0431 유리장섬유 0.0276 스위치 0.0327
생수 0.0318 산업용 및 상업용 냉장고 0.0941 과산화수소 0.0178
과즙음료 0.0364 알루미늄판 및 띠 0.0262 과당 0.0230
솔벤트 0.0411 저울 0.0566 박엽지 0.0166

이앙기 0.3153 나동선 0.0330
(룸)에어컨 0.0706 칫솔 0.0279
속도계 0.0383 축전지 0.0158
콘크리트전주 및 파일 0.0259 석회석 0.0237
중질지 0.0236 가공합판 0.0276

전류전압공급기 0.0474
훼라이트코아 0.0241
경운기 0.0885
크라프트지 0.0134
형광전구 0.0223
ABS수지 0.0154

<표 6> 출하량 기준 CDD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품목

신뢰수준: 99% 신뢰수준: 95% 신뢰수준: 90%

품목  품목  품목 

마가린 -0.0332 자동차타이어 -0.0189 냉동물고기 -0.0385
라면류 -0.0205 직물포대 -0.0371 설탕과자 -0.0228
소주 -0.0236 콜탈핏치 -0.1076 의료처치기구 -0.0228
소시지 -0.0220 경강선 -0.0331 합금철 -0.0211
쇼팅 -0.0274 화장품 -0.0356 배전반 -0.0630
콜타르 -0.0302 기름보일러 -0.0678 동판 및 띠 -0.0196
공작용수공구 -0.0633 연탄 -0.0456 타이어코드지 -0.0130

판유리 -0.0343 산업용보일러 -0.0453
금괴 -0.0560
해상금속구조물 -0.0585
담배 -0.0189
알루미늄샷시바 -0.0256
온도조절기구 -0.0263
조향장치 -0.0284
페놀동박적층판 -0.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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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불변생산지수 기준 HDD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서비스업종

신뢰수준: 99% 신뢰수준: 95% 신뢰수준: 90%

품목  품목  품목 

가정용연료소매업 7.0266 갬블링 · 배팅업 1.6232 신발가방제품소매업 1.2005
화학물질 · 관련도매업 5.1356 광고업 1.2127 중고등학교 0.4502

백화점 1.4236
유원지 · 기타오락
관련서비스업

1.0805 서적 · 문구용품소매업 0.0064

대형종합소매업 0.8075 투자기관 0.9645
자동차종합수리업 0.8309
자동차전문수리업 0.6904
세탁업 0.6589
자동차 ·
모터사이클수리 · 
세차업

0.6138

손해 · 보증보험업 0.5262
종합소매업 0.5166

3. 분석결과: 서비스 부문의 기후리스크

229개 서비스업의 27.9%에 해당하는 64개 품목의 생산지수가 기온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공업제품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에너지 제품이 HDD

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듯이 가정용연료 소매업이 HDD와 강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백화점을 포함하여 대형소매업과,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이나 손해보

험업 등 날씨가 추워지면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사고와 관련된 서비스업종에서 

HDD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표 7> 참조). 다양한 서비스업종의 

생산지수가 HDD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서구에서와 유사하게 골프장을 포함

한 스포츠 서비스업종에서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표 8> 참조).

광공업품목에서 냉장고나 에어컨이 CDD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던 것을 반영하여, 가전제품 소매업 역시 CDD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외에 자동차관련 서비스와 다양한 운송관련 서비스업종의 생산지수가 CDD와 분명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9> 참조). 반면, CDD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11개

의 서비스업종 간의 눈에 띄는 공통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골프장 운영업, 경기

장 운영업, 스포츠 서비스업 등 야외활동(outdoor activity)과 관련된 서비스업종의 생

산지수가 폭염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낮아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표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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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불변생산지수 기준 HDD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서비스업종

신뢰수준: 99% 신뢰수준: 95% 신뢰수준: 90%

품목  품목  품목 

인문· 사회과학R&D업 -4.6776 공학연구개발업 -2.4624 철도화물운송업 -0.8342

골프장운영업 -3.7437 화초 · 기타상품소매업 -1.7690 주방 · 가정용품소매업 -0.8135

스포츠서비스업 -2.2053 DB·온라인정보제공업 -1.2932 컴퓨터·통신기기소매업 -0.8123

건물 · 산업설비청소 ·
방제서비스업

-0.7986 운송장비업 -1.1522
사업시설관리 ·
지원서비스업

-0.2341

개인 · 가정용품임대업 -0.7293 건축자재 · 철물도매업 -1.0917 의원 -0.1979

체인화편의점 -0.4758 음료 및 담배도매업 -0.7467
폐기물수집운반 ·
처리 및 원료재생업

-0.0090

컴퓨터 및 통신장비도매업 -0.0184 신문잡지·정간물출판업 -0.6186 기타음식점업 -0.0048

병원 -0.2736

포털 · 기타인터넷 
정보 매개서비스업

-0.0243

정보서비스업 -0.0184

<표 9> 불변생산지수 기준 CDD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서비스업종 

신뢰수준: 99% 신뢰수준: 95% 신뢰수준: 90%

품목  품목  품목 

가전제품소매업 4.4232 영화· 비디오물상영업 4.4586 자동차종합수리업 1.3137

개인· 가정용품수리업 3.1207
자동차 · 모터사이클 
수리세차업

1.0492

정보통신장비소매업 1.8507
여객 · 화물자동차 
터미널운영업

0.8137

기타종합소매업 1.7197 하수처리업 1.5363

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 1.0851 외항운송업 1.2170

도로관련시설운영업 1.0748 수상운송업 1.1931

음식료품위주종합소
매업

0.9691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0.5638

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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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불변생산지수 기준 CDD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서비스업종

신뢰수준: 99% 신뢰수준: 95% 신뢰수준: 90%

품목  품목  품목 

학원 -1.7795 스포츠서비스업 -2.3208 엔지니어링서비스업 -3.7576

기타교육기관 -1.4926
주방용품 · 기타가정 
용품소매업

-1.9040
건축자재 ·
철물도매업

-1.6810

도시철도운송업 -1.2028

초등교육기관 -0.5385

부동산중개 및 
감정평가업

-2.8857

골프장운영업 -2.2171

식료품도매업 -1.2490

V. 요약 및 결론

최근 온난화나 빈발하는 이상기온 현상에 의해 직접적 손실을 불러오는 기후관련 

재해뿐만 아니라 일상적이며 간접적인 손실을 불러오는 기후리스크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간단한 선형모델을 이용하여 제조업 품목과 서비스업종의 

기후리스크 추정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에는 1970년대 이후 기상청의 기후데이터, 

통계청이 제공하는 1970-2012년간의 ‘광공제조업 동향조사’ 월간 자료, 2000-2012

년간의 ‘업종별 서비스업(월별)생산지수’ 등이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광공업 부문 539개 품목의 26.7%에 해당하는 144개 품목이 기온여건

에 따라 판매량에 유의미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종의 경우 

전체 229개 업종 중 28.9%에 해당하는 64개 업종에서 기온변화에 따른 경영성과 

변화가 발견되었다. 이는 온난화와 이상기온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와 

서비스업계가 감당해야 할 기후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기후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서구사회의 

경우 기후 관련 보험이나 파생상품을 통한, 즉 금융시장을 통한, 리스크 헤징이 확

산되는 추세에 있다. 우선 기후관련 보험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기상재해관련 보험은 임의가입이 원칙이기 때문에,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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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입률이 증가하여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저위험군의 가입률은 감소하는 

이른바 역선택의 문제가 존재하며 국가가 관리하는 정책보험의 경우 재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외국처럼 기후파생상품 시장을 개설하자는 의견이 제기

되어 왔다. 기후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기

상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계산된 지수와 실제 관측치를 근거로 계약을 통해 날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분산하는 금융상품이다. 기후파생상품은 보험과 같은 단체협

약이 아니고 개인 또는 법인 간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개인의 위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후지수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보다 많은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서는 보다 많은 파생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보험제도가 가진 역

선택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후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관

련법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지만(고동원, 2006; 김홍기, 2007과 2013), 

가장 큰 걸림돌은 기후상품의 최대 수요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산업의 가격

결정 및 비용보전 방식이다. 현재처럼 전력가격이 시장논리보다는, 규제당국이 발생

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 발전사나 송배전사가 따로 기후파

생상품을 활용하여 리스크를 헤징할 유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 기후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며 유용한 기후정보가 제

공되어야 한다. 기후정보에는 시장 참가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HDD나 CDD와 같

은 기후관련 지수(weather index)의 과거치와 예상치, 이들 기후지수와 사업자의 매

출이나 자산가치 변동 간의 상관계수,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품목별 기후리스크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 만약 이들 기후정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기후불확실성보다 

클 경우 기후파생상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형성되면서 리스크헤

징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품목에 상관없이 공통의 간단한 로그선형 모델을 이용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계가 처한 기후리스크의 정도를 추정해보았다. 그러나 공통의 모델을 적용

함에 따라 품목이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추정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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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기후지수(CDD, HDD 등)에 대한 예측과 함께, 품목별 ·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보다 정치한 기후리스크의 수량화와 기후파생상품의 가치추정 등이 후속연구의 과

제로 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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